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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s of Ego-Resiliency on Stress Levels in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s

박영아(Young-Ah Park)1)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ego-resilience,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s on

stress levels in children. The subjects were 245 5th-grad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1)

Ego-resiliency and positive affec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s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negative affects and stress. (2) Ego-resiliency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tress. Additionally,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s mediated between

ego-resiliency and stress; this means children who had high ego-resiliency experienced more positive

affects, which led to lesser negative affects and reduced levels of stress.

Key Words：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스트레스(stress),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s), 부정적 정서

(negative affects)

Ⅰ.서 론

최근 아동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

을 돕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조기교육, 경쟁심리, 부모

의 압력, 학업에 대한 기대를 어린시기부터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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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고학년이 되면 발달상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다양한 스트레

스를 빈번하게 겪게 된다.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 성향을 높이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Nam & Lee,

2008; Park & Kim, 2008; Shin & Kim, 1996;

Sim, 1998). 따라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

을 감소시켜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적

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심리적 특성을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

상실이나 고난, 역경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 또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자아통제(ego-

control)의 수준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는 역동적

능력(Block, 2002; Block & Block, 1980)을 일

컫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스트레스로

부터 좌절되지 않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

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

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

들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

스를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Tugade &

Fredrickson, 2004), 삶에 대해 낙천적이고 열의

가 있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으며 새

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아동의 경우

에도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고 고통을 덜 느끼며(Hyun & Park, 2005;

Kim & Hwang, 2003), 문제행동을 적게 일으키

고(Cho & Lee, 2007; Lee, 2008),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Ha & Lee, 2009; Kim, Oh, &

Choi, 2005; Park & Park, 2010; Song, Kim, &

Hwang, 2011).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과 관련된 또 다른 심리적 특성으로 정서경험을

들 수 있다.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연스

럽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적

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한편 긍정적

정서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면, 스트레스를 받

아들이는 지각 수준과 반응양식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Fredrickson(1998;

2001)의 확장과 수립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을 통해 설명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긍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작용하는 방식과 유

발하는 생리적인 반응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기쁨이나 만족, 관심 등의 긍정적 정서는 사고

와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개인의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자원을 수립하는 데, 이 자원들은

오래 지속되어 이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이처럼 긍정

적 정서는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고 융

통성을 가지고 상황을 재검토하여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건

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

써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이끈다(Folkman & Moskowitz, 2000;

Isen, 1987). 이에 반해 부정적 정서는 화가 났

을 때 공격을 하거나 두려울 때 회피하는 것처

럼 개인을 특정 방식으로만 행동하도록 준비시

킴으로써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확장

과 수립 이론의 관점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적응

적일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 경험을 어떻게 조

절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정서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그간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5-6학년을 대상으로 아

동용 정서경험척도를 개발한 Lee & Le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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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동에

비해 우울성향이 낮았다. 또,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일 때 긍정적 정

서를 많이 경험하였고 불안정 애착일 때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행동적 자율성을

부여해줄 때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

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4학년과 6학

년을 대상으로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지

어 살펴본 Park(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로 인

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

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Yoo(2008)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아탄력성이 낮아

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6학년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본

Jung(200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등 부정적 정서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직접적으로 정서경험을 다루지는 않

았지만 연관성을 가진 연구로는 아동이 스스로

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스트레스의 부정

적인 측면이 감소되거나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

다는 연구들(Han, Park, & Lee, 1997; Hwang &

Kim, 2001; Lee, 2009; Sim, 1998)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정서경험은 아동의 심

리사회적 건강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서 스트레스와 더불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Folkman &

Moskowitz, 2000; Hyun & Park, 2005; Isen,

1987; Kim & Hwang, 2003; Tugade &

Fredrickson, 2004)에서는 자아탄력성이나 정서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으로 그리고 정서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여 다룬 연구들(Jung, 2003; Park, 2011; Yoo,

2008)도 있다. 이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맞물려

있어 그 관계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단순하게

도식화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Fredrickson의 탄력성과 긍정적 정

서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일련의 연구들(Fre-

drickson, 1998; Tugade & Fredrickson, 2004;

Tugade, Fredrickson, & Barrett, 2004)에 기초하

여 아동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정서경험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탄력

성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반응으로 나타나는

심혈관 기능 변화의 지속 시간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탄력성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기능

변화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 정

서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탄력

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형성된 불

안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인해 야기된

심혈관 기능의 변화로부터 보다 빠르게 회복되

었는데, 이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가 회복을 돕

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

서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환기시켰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겪

을 때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가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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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Fredrickson의 관점을 토대로 아동의 자아탄력

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정

서경험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를 직접

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이 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또한 찾

아보기 힘들므로 성인기와는 다른 인지적, 사회

정서적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서도 이 세 변

인들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동기는 자아탄력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며, 성인기와는 다른 스트레스 원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민감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서경험 또한 성인기와는 다른 특

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히 청소년기로의 이행

시기에 있는 학령후기 아동은 스트레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조기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도록 해주는 변인들이 무엇이며, 또 이 변인

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어

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적응이나 부

적응을 초래하는 심리적 특성을 밝혀 아동의 심

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자아탄력성과 스

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한 초등

학교에 다니는 5학년(M = 만 11세 1개월, SD =

5.3개월) 245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만 10세 이후 자아탄력성

을 구성하는 개념인 자아통제력이 발달되며

(Davies, 2004),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

스 수준을 비교한 Jung(2003)의 연구에서 스트

레스 수준이 4학년보다 5학년과 6학년이 높고,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어 5학년 이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기초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

여 5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연구도구

1)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도구는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갑작스럽게

놀랄 일을 겪어도 빨리 이겨내고 괜찮아진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세 괜찮아진

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

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표시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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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5였다.

2)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아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ee & Lee(2006)가 구성한 아동용 정서경험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정서에 속

하는 항목(예：‘자랑스럽다’, ‘행복하다’) 24개

와 부정적 정서에 속하는 항목(예：‘슬프다’,

‘짜증난다’) 33개 등 총 57개의 단어들로 이루

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각 단어에 대하여 요즈

음 느끼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

점)’, ‘아니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를 많이 경험함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 항목들에 대

한 Cronbach α는 .94였고, 부정적 정서 항목들

에 대한 Cronbach α는 .96이었다.

3)스트레스

스트레스는 Han & Yoo(1995)가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

8문항(예：‘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

서 피곤하다’), 가정환경 관련 스트레스 7문항

(예：‘우리 집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 7문항(예：‘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속상하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 7문항

(예：‘나는 시험을 볼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이

된다’), 교사 및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 7문항

(예：‘선생님이 몇몇 학생만을 편애하는 것 같

아 불만이다’),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6문항

(예：‘나는 우리 동네가 싫다’) 등 총 6개 요인

에서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요즈음 경험하

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

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표시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α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 .85,

가정환경 관련 스트레스 .85, 친구 관련 스트레

스 .91, 학업 관련 스트레스 .80, 교사 및 학교생

활 관련 스트레스 .83,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78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해서는 .95였다.

3.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5학년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담임교사

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하도록 하였다.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

나 27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진 245부를 분석하였다.

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아동의 자아

탄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여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²,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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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y, positive affects, negative affects, and stress

(N = 245)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 Ego-resiliency 1.00

2. Positive affects .66*** 1.00

3. Negative affects -.21** -.34*** 1.00

4. Stress-parents -.32*** -.40*** .57*** 1.00

5. -home environment -.30*** -.32*** .52*** .66*** 1.00

6. -friends -.33*** -.37*** .58*** .56*** .57*** 1.00

7. -study -.21** -.29*** .46*** .49*** .43*** .39*** 1.00

8. -teachers & school -.31*** -.33*** .61*** .54*** .58*** .63*** .49*** 1.00

9. -surroundings -.20** -.27*** .49*** .46*** .57*** .48*** .42*** .65*** 1.00

10. -total -.36*** -.43*** .69*** .82*** .81*** .79*** .70*** .82*** .74*** 1.00

**p < .01. ***p < .001.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

하고, RMSEA는 < .05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으며 < .08이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ong, 2000).

Ⅲ.결과분석

1.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스

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

서,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

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상

관(r = .66, p < .001)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r

= -.21, p < .01) 및 스트레스(r = -.36, p < .001)

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데 반해 부

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r = -.34, p <

.001) 및 스트레스(r = -.43, p < .0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

록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r = .69, p < .001), 부

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긍정

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Table 2와 같이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TLI = .95, CFI = .97로 적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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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Fit Indices

χ² df p TLI CFI RMSEA

Model 59.96 24 .000 .95 .97
.07

(L：.05 H：.09)

<Table 3> Regression weights for the model

path Unstandardized Standardized S.E. C.R.

Ego-resiliency → Positive affects .79 .66 .06 13.66***

Ego-resiliency → Negative affects .02 .02 .09 .26

Positive affects → Negative affects -.32 -.35 .07 -4.39***

Positive affects → Stress -.09 -.11 .05 -1.68

Negative affects → Stress .59 .67 .06 10.87***

Ego-resiliency → Stress -.17 -.18 .06 -2.83**

**p < .01. ***p < .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paths for the model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go-resiliency → Positive affects .66*** - .66***

Ego-resiliency → Negative affects .02 -.23** -.21**

Positive affects → Negative affects -.35*** - -.35***

Positive affects → Stress -.11 -.23** -.34***

Negative affects → Stress .67*** - .67***

Ego-resiliency → Stress -.18** -.21** -.39***

**p < .01. ***p < .001.

며, RMSEA = .07로 양호하였다. 이에 따라

Table 3과 같이 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Table 3을 보면,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였지만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 부정적 정

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로가 가지는 영향의 크기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로 나누어 살펴

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 .66, p <

.001)을 미쳤고, 부정적 정서에는 간접적인 부

적 영향( = -.23, p < .01)을 미쳤으며, 스트레

스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 = -.18, p < .01)과

간접적인 부적 영향( = -.21, p < .01)을 미쳤

다.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부

적 영향( = -.35, p < .001)을 미쳤고, 스트레스

에 간접적인 영향( = -.23, p < .01)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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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p < .001.

<Figure 1> Model for the effects of ego-resiliency, positive affects, and negative affects on stress

또,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 .67, p < .001)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에서 나타난 경

로를 보면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

과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즉,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정

서와 부정적 정서를 거쳐 스트레스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로이다. 그런데 자아

탄력성이 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정서에 직

접적 영향 없이 간접적 영향만을 미치고, 긍정

적 정서는 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 없이 간접적

영향만을 미친다(Table 4참조). 이는 자아탄력

성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긍

정적 정서가 매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정서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부정적 정서

가 매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Table 4에서 직

접 효과와 간접 효과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경

로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지만,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Sobel(1982)의 Z검증을 실시

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

해주는 방법으로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의 유의성을 판단하게 해준다.

먼저,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

여 부정적 정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검증 결과 Z값이 -4.15(p < .001)로 유

의하게 나타나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하여 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 Z값이 -4.03(p < .001)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정적 정서가 가지는 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서경험의 매개효과 187

- 187 -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정서를 경험

하도록 하고 이러한 긍정적 정서 경험은 부정적

정서 경험을 줄여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논의 및 결론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 부담이

커지고 신체적 성장과 사춘기를 경험하기 때문

에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동은 가정

이나 학교, 또래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적절

한 정서 반응을 산출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는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자아탄력성과 스트

레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

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건강

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와는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는

적게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

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

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스

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고 고통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Hyun & Park, 2005; Kim & Hwang,

2003)와 일치한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아탄력성이 스트

레스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한다

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아탄력성과 부

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긍정적 정서가 매개하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긍정적 정서가 많이

유발되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긍정적 정

서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부정적 정서가 매개

하고 있어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 때 부정

적 정서가 적게 유발되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정서

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덜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를 환기

시키고 유지시키며 긍정적 정서로 하여금 스트

레스에 취약하게 하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상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

써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긍정적 정서

가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Fredrickson(1998; 2001)의 확장과 수립 이론을



188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3, 2013

- 188 -

지지하며, 긍정적 정서와 탄력성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Tugade & Fredrickson(2004)의 연

구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또, 긍정적 정서가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Folkman & Moskowitz(2000)의

연구결과,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Han et al., 1997; Hwang

& Kim, 2001; Lee, 2009; Sim, 1998)와 같은 맥

락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스트레

스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뿐 아니

라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경험

하는 정서의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정서의 특

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아동이 긍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

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서도 좋지 않은 측면을 부각시켜서 생각하기보

다는 좋은 측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

석함으로써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행복하

고 적응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아

탄력성과 같은 강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처럼 아동에게 있어서도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정서가 아동의 심리적 건

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특성임을 밝혔다

는 데 가치를 둘 수 있다.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교

사는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

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적인 가정

및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

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능

동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 아동 스

스로의 평가에만 의존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또래나 주변 성인들의 평가를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며, 정서경험을 연구함에 있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구체적

인 상황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정서경험의 특

성에 따라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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